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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

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 3천 명이다. 학력별로 대학

(또는 전문대) 재학생이 14만 4천 명(67.3%), 중고교 졸업생(또는 중퇴)이 4만 2천 명

(19.6%), 중고교 재학생이 2만 6천 명(12.1%)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6%)

과 도소매업(25.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53.8%)과 단순노무직(26.2%),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81.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10대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19만 5천 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상용직은 

9천 명(4.6%), 임시직은 8만 1천 명(41.5%), 일용직은 10만 5천 명(53.8%)이고, 정규

직은 5천 명(2.7%), 비정규직은 18만 9천 명(97.1%)이다. 시간제 근로는 10만 3천 명

(53.1%), 기간제 근로는 6만 1천 명(31.4%)이며,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

고용형태는 많지 않다.

셋째, 10대 청소년들의 월 평균임금은 58만 원이고,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111원

으로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1시간당 4천 원) 미달자가 12만3천명(63.7%)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9시간으로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53.8%로 절반

이 넘지만,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도 18.5%다.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

(60.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월급제(22.4%), 일급제(15.8%) 순이다.

넷째,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10~11%이고, 퇴직

10대 청소년 노동실태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2009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지난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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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8%다. 특히 재학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2~3%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은 1~4%다. 10대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100%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섯째,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은 50.8%, 비자발적 취업은 49.2%다. 취업

사유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다.

여섯째, 10대 청소년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92.7%)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

지지 않기(6.7%) 때문이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곳에서는 

100% 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학생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곳은 전혀 없고, 졸업

생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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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3,294 236 213 22 3,058 7.2 6.5 9.5

남자 1,720 98 89 9 1,622 5.7 5.1 9.0

여자 1,575 139 125 14 1,436 8.8 7.9 9.9

졸업(중퇴) 187 49 42 7 139 26.2 22.5 14.3

재학(휴학) 3,103 185 170 15 2,918 6.0 5.5 8.1

중졸 49 11 9 2 38 24.1 19.4 19.7

고졸 137 37 32 5 101 26.7 23.1 13.3

전문대졸 1 1 1 0 0 64.8 64.8 0.0

중고교재학중 2,467 28 26 2 2,440 1.1 1.0 8.3

전문대재학중 195 50 45 5 144 25.9 23.4 9.7

대학재학중 441 107 99 8 334 24.3 22.5 7.4

15세 732 2 1 1 730 0.4 0.2 48.6

16세 712 9 8 1 703 1.3 1.1 13.8

17세 757 20 18 2 737 2.7 2.4 11.7

18세 605 86 79 7 519 14.2 13.1 7.7

19세 487 118 107 11 369 24.2 22.0 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10대 청소년 노동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개관

가. 주요 고용지표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15~19세)은 329만 4천 명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3만 6천 명이고, 취업자는 21만 3천 명, 실업자는 2만 2천 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

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은 7.2%이고,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은 

6.5%이며, 실업률(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은 9.5%다(<표1> 참조). 

<표1> 주요 고용지표(2009년 8월 현재,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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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 비율(%)

생산가

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생산가

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일하였음 136 135 0 1 4.1 63.1 0.0 0.0

구직활동 15 0 15 0 0.5 0.0 65.2 0.0

육아 1 0 0 1 0.0 0.0 0.0 0.0

가사 9 0 0 9 0.3 0.0 0.0 0.3

정규교육기관 통학 2956 74 7 2875 89.7 34.6 30.4 94.0

입시학원 통학 67 1 0 66 2.0 0.5 0.0 2.2

취업학원기관 통학 9 1 0 8 0.3 0.5 0.0 0.3

취업준비 3 0 0 3 0.1 0.0 0.0 0.1

진학준비 44 1 0 43 1.3 0.5 0.0 1.4

심신장애 7 0 0 7 0.2 0.0 0.0 0.2

군입대 대기 16 0 1 15 0.5 0.0 4.3 0.5

쉬었음 28 2 0 26 0.8 0.9 0.0 0.9

기타 4 0 0 4 0.1 0.0 0.0 0.1

전체 3295 214 23 3058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나. 주된 활동

10대 청소년들의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살펴보면,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295만 6천 

명(8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일하였음”이 13만 6천 명(4.1%), “입시학원 통학” 6

만 7천 명(2.0%), “진학준비” 4만 4천 명(1.3%), “쉬었음” 2만 8천 명(0.8%), “군입대 대

기” 1만 6천 명(0.5%), “구직활동” 1만 5천 명(0.5%) 순이다(<표2> 참조). 

<표2>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200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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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10대 청소년 취업자는 여자(12만 5천 명)가 남자(8만 9천 명)보다 많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9만 9천 명) > 전문대재학(4만 5천 명) > 고교졸업(3만 2천 명) > 중고교재학(2만 6천 

명) 순으로, 재학생(17만 명)이 졸업생(4만 2천 명)보다 많다.

고용률은 여자(7.9%)가 남자(5.1%)보다 높다. 학력별로 전문대졸(64.8%) > 전문대재학

(23.4%) ≒ 고졸(23.1%) ≒ 대학재학(22.5%) > 중졸이하(19.4%) > 중고교재학(1.0%) 순으

로,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의 고용률은 23%로 비슷하다(<그림1>과 

<표1> 참조).

<그림1> 성․학력․연령별 취업자 수와 고용률(200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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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자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비정규

직비율

비임

금근

로자

임금

노동

자

상용 임시 일용
정규

직

비정

규직

전체 214 19 195 9 81 105 5 189 97.1

남자 89 8 81 2 33 46 0 80 98.8

여자 125 11 114 7 48 59 5 109 95.6

졸업(중퇴) 42 2 40 7 24 8 5 35 87.5

재학(휴학) 170 16 154 1 57 96 0 154 100.0

중졸 9 0 9 0 8 1 0 9 100.0

고졸 32 2 30 7 15 7 5 25 83.3

전문대졸 1 0 1 0 1 0 0 1 100.0

중고교재학중 26 1 25 0 6 18 0 25 100.0

전문대재학중 45 2 43 1 16 27 0 43 100.0

대학재학중 99 13 86 - 35 51 0 86 100.0

15세 1 0 1 - 1 0 1 100.0

16세 8 1 7 - 4 3 0 7 100.0

17세 18 1 17 - 4 13 0 17 100.0

18세 79 5 74 4 32 38 2 72 97.3

19세 107 12 95 4 41 50 4 92 9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2. 분포  

가. 종사상 지위

10대 청소년 취업자 21만 4천 명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9천 

명(8.9%)이고 임금노동자가 19만 5천 명(91.1%)이다. 임금노동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

면 상용직은 9천 명(4.6%)밖에 안 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임

시직이 8만 1천 명(41.5%)이고, 일용직이 10만 5천 명(53.8%)이다(<표3> 참조).

<표3> 인적속성별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 (200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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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

비정

규직

임시

근로

장기

임시

근로

한시

근로

기간

제근

로

시간

제근

로

호출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수

(천 명)

전체 194 189 189 79 110 61 103 13 1 5 1

남자 80 80 80 33 47 25 39 7 1 3 1

여자 114 109 109 46 63 38 65 5 0 2 0

졸업 40 35 35 20 15 5 9 1 0 3 0

재학 154 154 154 59 95 56 94 12 1 2 1

비율

(%)

전체 100.0 97.4 97.4 40.7 56.7 31.4 53.1 6.7 0.5 2.6 0.5

남자 100.0 100.0 100.0 41.3 58.8 31.3 48.8 8.8 1.3 3.8 1.3

여자 100.0 95.6 95.6 40.4 55.3 33.3 57.0 4.4 1.8

졸업 100.0 87.5 87.5 50.0 37.5 12.5 22.5 2.5 7.5

재학 100.0 100.0 100.0 38.3 61.7 36.4 61.0 7.8 0.6 1.3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나. 고용형태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5천 명(2.7%)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18만 9천 명(97.1%)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졸 여성 18세 이상’으로 한정된다(<표3> 참조).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비정규직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데, 장

기임시근로가 7만 9천 명(40.7%), 기간제가 6만 1천 명(31.4%), 비기간제 한시근로가 4만 

9천 명(25.3%)이다. 시간제 근로는 10만 3천 명(53.1%)인데, 재학생이 9만 4천 명(61.0%)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그 수가 많지 

않다(<표4> 참조). 

<표4> 인적속성별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다. 산업

10대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이 9만 6천 명(4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유통서비스업 5만 7천 명(26.6%), 사회서비스업 2만 8천 명(13.1%), 

생산자서비스업 1만 4천 명(6.5%), 제조업 1만 3천 명(6.1%) 순으로,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33.6%),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25.2%)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그림2>와 <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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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자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비정규

직비율

비임

금근

로자

임금

노동

자

상용 임시 일용
정규

직

비정

규직

전체 214 19 195 9 81 105 5 189 97.1

제조업 13 0 13 3 4 6 3 11 84.6

기타재화생산 4 1 3 0 1 2 1 3 100.0

생산자서비스업 14 2 12 3 4 5 2 12 100.0

유통서비스업 57 2 55 2 26 27 3 53 96.4

(도소매업) 54 2 52 2 25 25 1 51 98.1

개인서비스업 96 2 94 1 32 61 3 93 98.9

(숙박음식점업) 72 1 71 1 25 44 1 70 98.6

(예술스포츠여가) 19 1 18 6 12 0 18 100.0

(기타개인서비스업) 6 0 6 1 4 0 6 100.0

사회서비스업 28 11 17 0 14 3 11 17 100.0

(공공행정) 4 0 4 3 1 0 4 100.0

(교육) 20 11 9 7 1 0 9 100.0

(보건사회복지) 4 0 4 3 0 4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그림2> 10대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09년 8월, 단위: %)

<표5> 산업별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 (2009년 8월 현재,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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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자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비정규

직비율

비임

금근

로자

임금

노동

자

상용 임시 일용
정규

직

비정

규직

전체 214 19 195 9 81 105 5 189 97.1

전문가 22 12 10 9 1 0 10 100.0

사무직 16 0 16 4 10 3 3 13 81.3

서비스직 62 2 60 1 18 40 1 59 98.3

판매직 53 3 50 - 23 27 0 50 100.0

기능직 1 0 1 1 0 1 100.0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 0 2 1 1 0 2 100.0

단순노무직 56 1 55 3 19 34 1 54 98.2

1～4인 96 17 79 - 33 45 0 79 100.0

5～9인 50 1 49 2 18 28 1 48 98.0

10～29인 28 0 28 1 14 13 1 27 96.4

30～99인 16 0 16 2 5 10 1 15 93.8

100～299인 10 0 10 1 5 4 1 9 90.0

300인 이상 13 0 13 3 6 4 2 11 8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라. 직업과 규모 분포

직업별로는 판매직(25%)과 서비스직(29%), 단순노무직(26%)이 80%를 차지하고,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45%), 5~9인(23%), 10~29인(13%)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81%

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과 <표6> 참조).

<그림3> 10대 청소년 취업자의 직업과 규모 분포(2009년 8월, 단위: %)

<표6> 직업별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 (2009년 8월 현재,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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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값

표준

편차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체 58 37 20 27 30 40 50 60 70 90 112

남자 61 35 20 30 40 50 60 68 79 86 116

여자 56 38 20 25 30 39 43 50 62 90 115

졸업(중퇴) 85 41 23 40 60 79 90 100 110 120 145

재학(휴학) 51 33 20 25 30 37 42 50 60 73 95

중졸 81 29 50 60 60 69 82 94 101 112 120

고졸 85 45 20 39 46 80 90 100 114 127 150

전문대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중고교재학중 40 25 10 20 24 29 32 40 50 63 80

전문대재학중 60 38 20 30 37 40 50 60 72 88 117

대학재학중 49 31 19 25 30 35 43 50 60 70 90

15세 48 49 30 31 33 34 53

16세 58 36 18 39 40 43 50 56 75 106

17세 38 28 9 19 20 25 28 37 44 66 93

18세 60 36 20 30 39 41 52 63 70 80 120

19세 60 39 20 30 30 40 50 60 80 95 1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3.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가. 월 임금총액

10대 청소년들의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58만 원이고 중앙값은 50만 원이다. 졸업생은 85

만 원이고 재학생은 51만 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월 임금총액 격차가 크다(<그림4>와 

<표7> 참조).

<그림4> 분위별 월 임금총액(2009년 8월 현재)

<표7> 인적속성별 월 임금총액 (2009년 8월 현재,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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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3초과

전체 33.9 32.0 17.6 53.8 13.8 5.1 8.7 3.1 15.4

남자 36.7 36.0 19.4 49.4 12.3 4.9 7.4 2.5 23.5

여자 32.0 30.0 16.0 57.0 14.9 5.3 9.6 3.5 9.6

졸업(중퇴) 43.5 42.6 15.0 22.5 22.5 10.0 10.0 7.5 27.5

재학(휴학) 31.5 30.0 17.4 61.7 11.7 3.2 8.4 2.6 12.3

중졸 50.3 51.8 13.4 22.2 11.1 11.1 11.1 44.4

고졸 41.4 40.0 15.3 26.7 26.7 6.7 10.0 10.0 20.0

전문대졸 44.0 44.0 0.0 100.0

중고교재학중 29.5 29.1 17.8 80.0 4.0 16.0

전문대재학중 36.1 36.0 17.2 46.7 11.1 6.7 17.8 2.2 15.6

대학재학중 29.7 25.0 17.2 63.2 12.6 3.4 6.9 3.4 10.3

15세 31.2 39.6 28.2 100.0

16세 40.1 31.8 24.7 66.7 33.3

17세 29.0 24.0 17.6 76.5 5.9 17.6

18세 36.1 36.0 18.1 48.6 16.2 2.7 10.8 2.7 18.9

19세 32.8 30.8 16.6 53.2 14.9 7.4 8.5 5.3 10.6

나.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은 33.9시간이고 중앙값이 32.0시간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

동자 비중은 53.8%로 절반이 넘는 데 비해, 주48시간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18.5%로 5명

중 1명꼴이다. 졸업생은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이 43.5시간이고 재학생은 31.5시간으로, 졸업

생과 재학생 간에 격차가 크다. 졸업생은 단시간 노동자가 22.5%이고 장시간 노동자가 

35.0%인데, 재학생은 단시간 노동자가 61.7%이고 장시간 노동자가 14.9%다(<그림5>와 

<표8> 참조). 

<그림5> 주당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2009년 8월 현재, 단위: %)

<표8> 인적속성별 노동시간 (2009년 8월 현재, 단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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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값

표준

편차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전체 4,111 2,298 2,303 2,763 3,070 3,454 3,754 3,838 4,382 4,752 6,128

남자 4,029 2,409 2,303 2,763 3,064 3,580 3,838 3,838 4,030 4,605 5,757

여자 4,169 2,224 2,303 2,878 3,122 3,454 3,742 3,838 4,536 5,024 6,494

졸업(중퇴) 4,460 1,751 2,303 2,763 3,673 3,838 4,348 4,605 5,308 5,757 6,920

재학(휴학) 4,020 2,416 2,303 2,825 3,070 3,372 3,684 3,838 4,030 4,605 5,757

중졸 3,772 1,193 2,233 2,703 3,321 3,816 3,838 3,947 4,230 5,119 5,740

고졸 4,640 1,870 2,303 2,786 3,658 4,159 4,604 4,744 5,479 6,145 8,041

전문대졸 5,757 5,757 5,757 5,757 5,757 5,757 5,757 5,757 5,757 5,757

중고교재학중 3,195 1,130 2,199 2,303 2,747 3,021 3,277 3,598 3,761 3,838 4,382

전문대재학중 3,990 1,729 2,275 2,878 3,138 3,664 3,838 3,838 4,300 4,605 6,182

대학재학중 4,275 2,901 2,323 2,878 3,151 3,419 3,684 3,838 4,079 4,815 6,148

15세 3,574 1,358 2,159 3,070 3,862 3,919 3,977

16세 3,756 1,460 2,247 2,711 3,015 3,743 3,819 3,902 3,947 4,575

17세 2,932 970 1,114 2,303 2,365 2,833 3,191 3,494 3,608 3,838 3,986

18세 3,837 1,367 2,383 2,878 3,229 3,430 3,717 3,838 4,030 4,549 5,757

19세 4,569 2,924 2,303 2,842 3,216 3,677 3,838 4,477 4,605 5,572 7,117

다.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111원이고, 중앙값은 3,754원이다. 10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1시간당 4천 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졸업생은 4,460원이고 

재학생은 4,020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월 임금총액에 비해 크게 줄

어든다(<그림6>과 <표9> 참조).

<그림6> 분위별 시간당 임금(2009년 8월 현재) 

<표9> 인적속성별 시간당 임금 (2009년 8월 현재,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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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미만 4,110원 미만

수(천명) 비율1(%) 비율2(%) 수(천명) 비율1(%) 비율2(%)

전체 123 63.7 100.0 132 68.4 100.0

남자 54 67.5 43.9 58 72.5 43.9

여자 69 61.1 56.1 74 65.5 56.1

졸업 18 45.0 14.6 19 47.5 14.4

재학 106 68.4 86.2 113 72.9 85.6

중졸이하 6 66.7 4.9 7 77.8 5.3

고졸 12 40.0 9.8 12 40.0 9.1

고교이하재학중 22 88.0 17.9 23 92.0 17.4

전문대재학중 27 62.8 22.0 29 67.4 22.0

대학이상재학중 57 66.3 46.3 61 70.9 46.2

15세 1 50.0 0.8 1 50.0 0.8

16세 6 85.7 4.9 6 85.7 4.5

17세 16 94.1 13.0 17 100.0 12.9

18세 51 68.9 41.5 55 74.3 41.7

19세 50 52.6 40.7 52 54.7 39.4

제조업 4 30.8 3.3 5 38.5 3.8

건설업 1 33.3 0.8 2 66.7 1.5

생산자서비스업 7 53.8 5.7 7 53.8 5.3

유통서비스업 31 57.4 25.2 36 66.7 27.3

개인서비스업 75 79.8 61.0 77 81.9 58.3

개인서비스업 5 83.3 4.1 5 83.3 3.8

사회서비스업 5 29.4 4.1 6 35.3 4.5

전문가 3 27.3 2.4 3 27.3 2.3

사무직 3 18.8 2.4 3 18.8 2.3

서비스직 48 80.0 39.0 50 83.3 37.9

판매직 36 72.0 29.3 39 78.0 29.5

단순노무직 33 60.0 26.8 36 65.5 27.3

1～4인 58 73.4 47.2 61 77.2 46.2

5～9인 34 69.4 27.6 35 71.4 26.5

10～29인 17 60.7 13.8 18 64.3 13.6

30～99인 9 56.3 7.3 10 62.5 7.6

100～299인 3 30.0 2.4 3 30.0 2.3

300인 이상 4 28.6 3.3 5 35.7 3.8

라.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

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 가운데 시간당 임

금이 4,000원에 미달하는 사람이 12만 3천 명(63.7%)이고, 4,110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13

만 2천만 명(68.4%)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0> 참조).

<표10> 10대 청소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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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전체

전체 60.2 15.8 0.5 22.4 0.5 0.5 100.0

남자 57.3 17.1 1.2 23.2 1.2 100.0

여자 62.3 14.9 21.9 0.9 100.0

졸업(중퇴) 24.4 9.8 61.0 2.4 2.4 100.0

재학(휴학) 69.7 17.4 0.6 12.3 100.0

중졸 11.1 11.1 77.8 100.0

고졸 29.0 9.7 54.8 3.2 3.2 100.0

전문대졸 100.0 100.0

중고교재학중 72.0 20.0 8.0 100.0

전문대재학중 59.1 20.5 20.5 100.0

대학재학중 73.3 15.1 1.2 10.5 100.0

15세 100.0 - - 100.0

16세 66.7 - 33.3 100.0

17세 64.7 23.5 11.8 100.0

18세 64.9 12.2 21.6 - 1.4 100.0

19세 56.8 17.9 1.1 24.2 - 100.0

마. 임금지급 방식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가 6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월급제(22.4%), 일급제(15.8%) 

순이다. 졸업생은 월급제(61.0%), 시급제(24.4%), 일급제(9.8%) 순인 데 비해, 재학생은 시

급제(69.7%), 일급제(17.4%), 월급제(12.3%) 순이다(<그림7>과 <표11> 참조).

<그림7> 임금지급 방식(2009년 8월 현재, 단위: %)

<표11> 인적속성별 임금지급방식 (2009년 8월 현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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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

금

상여

금

시간

외수

당

유급

휴가

주5

일제

계약

서면

작성

교육훈

련경험

전체 9.7 9.7 10.8 6.2 7.2 8.2 5.2 16.1 16.4 12.4

남자 6.2 6.2 8.6 3.8 4.9 6.3 2.5 15.0 16.0 12.5

여자 12.3 12.3 12.3 7.9 8.8 9.6 7.1 16.8 16.7 12.3

졸업(중퇴) 37.5 37.5 39.0 27.5 27.5 25.0 22.5 25.0 30.0 10.0

재학(휴학) 1.9 1.9 3.2 0.6 1.9 3.9 1.3 14.3 13.0 13.0

중졸 0.0 0.0 11.1 0.0 0.0 0.0 0.0 0.0 0.0 0.0

고졸 46.7 46.7 46.7 33.3 30.0 33.3 30.0 26.7 36.7 13.3

전문대졸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100.0 100.0 100.0

중고교재학중 0.0 0.0 0.0 0.0 0.0 0.0 0.0 8.0 12.0 8.0

전문대재학중 4.5 4.5 7.0 2.3 2.3 6.8 2.3 11.6 18.2 11.4

대학재학중 2.3 2.3 2.3 0.0 2.3 3.5 0.0 17.4 11.6 16.1

15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세 0.0 0.0 0.0 0.0 0.0 0.0 0.0 0.0 14.3 0.0

17세 0.0 0.0 0.0 0.0 0.0 0.0 0.0 0.0 5.9 5.9

18세 9.5 9.5 10.8 5.5 9.5 8.1 5.4 18.9 21.6 16.2

19세 12.5 12.5 13.5 8.4 7.3 10.5 6.3 18.8 14.7 1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10대 청소년 가운데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11%이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사람은 5~8%이다. 

졸업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8~39%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이 23~28%인 데 비해, 재학생

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2~3%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이 1~4%밖에 안 된다. 10대 청소년 가운

데서도 특히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거의 100%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표12> 인적속성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9년 8월 현재, 단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10대 청소년의 사회

보험 적용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9.8%), 지역가입(30.9%), 직장가입자의 피부

양자(39.7%), 의료수급권자(2.6%) 등 83.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

입(9.7%)과 지역가입(2.1%)을 합쳐도 가입률이 11.8%밖에 안 된다(<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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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

급권자

직장가

입피부

양자

전체 88.2 9.7 2.1 17.0 9.8 30.9 2.6 39.7 100.0 

남자 91.4 6.2 2.5 12.3 6.2 35.8 2.5 43.2 100.0 

여자 86.0 12.3 1.8 20.4 12.4 27.4 2.7 37.2 100.0 

졸업(중퇴) 61.5 38.5 - 15.0 37.5 27.5 - 20.0 100.0 

재학(휴학) 95.5 1.9 2.6 17.5 1.9 32.5 3.2 44.8 100.0 

중졸 100.0 - - 33.3 - 44.4 - 22.2 100.0 

고졸 53.3 46.7 10.0 46.7 23.3 20.0 100.0 

전문대졸 100.0 100.0 100.0 

중고교재학중 100.0 16.0 52.0 4.0 28.0 100.0 

전문대재학중 90.9 4.5 4.5 15.9 4.5 27.3 4.5 47.7 100.0 

대학재학중 95.4 2.3 2.3 18.4 2.3 28.7 3.4 47.1 100.0 

15세 100.0 100.0 100.0 

16세 100.0 57.1 - 42.9 100.0 

17세 100.0 - 27.8 44.4 5.6 22.2 100.0 

18세 90.4 9.6 - 13.7 9.6 30.1 2.7 43.8 100.0 

19세 84.4 12.5 3.1 18.9 12.6 26.3 2.1 4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표13> 인적속성별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률 (2009년 8월 현재, 단위: %)

사. 근속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근속월수 평균은 2.5개월이고, 근속년수 1년 미만이 

95.4%다. 근속월수 1개월 이하가 59.9%, 근속월수 2개월 이하가 70.6%, 근속월수 4개월 

이하가 81.2%, 근속월수 6개월 이하가 89.5%다(<그림8>과 <표14> 참조).

<그림8> 근속월별 10대 청소년 분포(200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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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월) 중위값(월) 최대값(월) 근속1년 미만(%)

전체 2.5 1.0 19.0 95.4

남자 2.0 1.0 12.0 98.8

여자 2.9 1.0 19.0 93.0

졸업(중퇴) 5.3 3.2 19.0 85.0

재학(휴학) 1.8 1.0 16.0 98.1

중졸 4.4 3.0 15.0 88.9

고졸 5.6 4.1 19.0 83.3

전문대졸 4.0 4.0 4.0 100.0

중고교재학중 1.8 1.0 12.0 96.0

전문대재학중 1.5 1.0 13.0 100.0

대학재학중 1.9 1.0 16.0 98.8

15세 0.8 0.9 1.0 100.0

16세 3.1 2.0 12.0 85.7

17세 1.6 1.0 10.0 100.0

18세 2.1 1.0 15.0 98.6

19세 3.0 1.0 19.0 9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자발적

취업여부
취업사유

자발

적

취업

비자

발적

취업

근로

조건

만족

안정

된일

자리

생활

비등

수입

필요

원하

는일

자리

없어

전공

경력

맞는

일자

리무

학업

취업

준비

병행

경력

쌓아

직장

이동

기타

전체 50.8 49.2 11.7 2.0 14.3 10.2 2.0 48.0 4.6 7.1

남자 48.1 51.9 8.6 19.8 9.9 1.2 49.4 3.7 7.4

여자 52.6 47.4 13.9 3.5 10.4 10.4 2.6 47.0 5.2 7.0

졸업(중퇴) 40.0 60.0 11.9 9.5 16.7 21.4 4.8 11.9 16.7 7.1

재학(휴학) 53.5 46.5 11.6 14.2 7.1 0.6 57.4 1.3 7.7

중졸 11.1 88.9 9.1 27.3 36.4 18.2 9.1

고졸 50.0 50.0 12.9 12.9 12.9 16.1 6.5 16.1 16.1 6.5

<표14> 인적속성별 근속월수 (2009년 8월 현재)

아. 취업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은 50.8%이고 비자발적 취업은 49.2%다. 취업사유는 “학

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

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다(<표15> 참조).

<표15> 인적속성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9년 8월 현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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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음
노조 있음

가입대상 아님

노조 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전체 92.7 6.7 0.5

남자 93.8 6.3

여자 92.0 7.1 0.9

졸업(중퇴) 92.7 4.9 2.4

재학(휴학) 92.2 7.8

중졸 100.0

고졸 90.3 6.5 3.2

전문대졸 100.0

중고교재학중 92.0 8.0

전문대재학중 97.7 2.3

대학재학중 88.4 11.6

15세 100.0

16세 100.0

17세 94.1 5.9

18세 91.8 8.2

19세 91.7 7.3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전문대졸 100.0 100.0

중고교재학중 44.0 56.0 4.0 20.0 4.0 64.0 8.0

전문대재학중 47.7 52.3 11.4 22.7 6.8 2.3 45.5 4.5 6.8

대학재학중 59.3 40.7 13.8 9.2 8.0 60.9 8.0

15세 100.0 100.0

16세 42.9 57.1 42.9 42.9 14.3

17세 44.4 55.6 5.6 5.6 5.6 61.1 11.1 11.1

18세 51.4 48.6 13.9 2.8 20.8 6.9 1.4 45.8 2.8 5.6

19세 52.6 47.4 12.6 1.1 9.5 14.7 2.1 47.4 4.2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9년 8월)

자. 노조가입

10대 청소년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92.7%)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6.7%) 때문

이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는 100% 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학

생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곳은 전혀 없고, 졸업생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사

람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표16> 참조). 

<표16> 인적속성별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200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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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고,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확대하고,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

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

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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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배경

한국 사회에도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은 소위 ‘알바’란 이름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

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일반논평 4의 6)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

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ILO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 ILO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4 및 18,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의 6 등

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실태

청소년에 관하여 청소년기본법 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 은 ‘만 19

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은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15

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의 최저연령인 만 15세 이상이면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일컫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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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 8.) 에 따르면, 만 15~19세의 청소년 329만 4천

명 중 남성 청소년 취업자는 8만 9천명, 여성은 12만 5천명이다. 한편 2007년 국가청소년위

원회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약 21%로, 청소년 5명 중 1명

은 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카페, 음식점, 편의점, PC방, 주유소, 음식

배달 및 택배업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위 통계청 조사 결과, 숙박음

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이 44.9%, 도소매 등 유통서비스업이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

로는 판매직 25%, 서비스직 29%, 단순노무직 26%,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5%, 5~9인 사업장 23%, 10~29인 사업장 13%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약 70%에 이른다. 청

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개월이며 그 중 95.4%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

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18만9천명으로 97.1%, 이 중 임시직이 8만1천명, 일용직이 10만5천명

이다. 취업 동기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

장 많고,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

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법정 근로조건 적용비율은 현저히 낮은데,

특히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졸 내지 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지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4,000원을 받지 못하

는 10대 청소년은 12만 3천명(63.7%)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졸자의 경우 평균 3,722원, 중·

고교 재학 중인 경우엔 평균 3,195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만 15세~18세 청소

년 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18세 미만인 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 근로자 중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인 경우는 18.5%

로, 5명 중 1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기 중

근로는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 제공되는데 이때 하루 6시간 이상의 근로는 야간근로를 유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야간근로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신체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높

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은 노동과정에서 고객, 사업주,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성

폭력,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조치로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

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 개선방안

가.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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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제32조 제3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5항). 위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5장 여성과 소년’을 두어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 개정

의 필요가 있는 법령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

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

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

간, 1일에 8시간인 것에 비하여, 연소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보다 1시간 적은데

도,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다. 이는 연소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7시간

으로 볼 때, 1주 40시간 근로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써 연소자에 대한 주 5일 근무

제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2003. 9. 15.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

시간으로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 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연

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중대한 흠결이 상당

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다 할 것이므로,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

로는 1주 5시간을 한도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근

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이 적용되고, 제

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3조(연장근로

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4. 14.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

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속히 규제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있는 시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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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시

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

간을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규정하여 휴게시간의 최

저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계속된 근로로부터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외형상으론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

지만 실질적으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대법원도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

켜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고 판시

하고 있다.

‘꺾기’의 휴식은 청소년 근로자가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의

해 언제든지 다시 근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

탈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온전한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에 가깝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에 이

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노동법제상 ‘호출대기시간’을 주목할 만하다. 호출대기시간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처분에 놓여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러 있거나 근로 장소와 근접한 곳에 머물러 있을 의무를 지

는 시간으로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꺾기’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위 호출대기시간과 같은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근로기준법 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

제할 수 없고 법 기준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또한 근로조건의 최저기

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두고,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

사간 자체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특히 청소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헌법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보호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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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해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점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 같은 사전통지제도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이 규정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제12

조)”과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 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

저하게 실시할 것(제16조)”이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법 위반 사업주가 사업장감

독 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

다. 사업주가 상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감독제도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위해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근로감

독 점검표’ 내용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 점검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조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였을 뿐, ‘꺾기’

와 같은 편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성희롱․산업재

해․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항은 아예 점검대상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검대상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다.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확보 및 산업재

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이 노동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주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위

한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

상으로 노동부가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하여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4조와 최저임금법 제11조 등이 정하고 있는 ‘법령 요지의 게시’

내지 ‘주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

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인데, 위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근로

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 법령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법 준수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노동법령자료 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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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돕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의미도

도모할 수 있다.

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조치의 보완방안

여성 청소년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

방교육을 대신하여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규모(5인 미만 45%, 5~9인 23%)인 점을 고려하면, 홍보물 게

시 및 배포 의무의 이행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그

이행을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적인 예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며, 성희롱에 취약

한 여성 청소년의 중대한 법익을 고려하면 더욱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령자료 책자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

함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 주최 노동법령 교육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

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수화 및 내실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

식 함양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

동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며, 부적절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노동부의 의뢰에 의해 실시된 학교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노

동교육원, 2006)에 따르면, 사회․도덕․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

산직 근로자 기피 등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조장하거나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계층으로 묘

사하고 집회․단체행동 등에 대하여 서술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케 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의 목적 및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도 “교육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

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일반논평13의 제1항)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노동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소

년의 권리와 의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육

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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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0. 2. 4.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